
긴급충원 약속...

누가 법과 단협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 ?

채용 등 긴급충원 약속 당장 이행하라‘MD ’ !

 
내 인력난은 어제 오늘 특정 직종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언론노조 본부는 전임 사장 KBS , . KBS

시절부터 사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채용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 사안에 . 
대해서는 당시 최고인사권자인 사장이 직접 채용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사 명과 TV MD 6
지역 기자 명 등에 대한 채용이다3 . 이와 별개로 일반 행정과 수신료 등에 대한 하반기 채용계획은 
회사가 스스로 밝혔던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이미 채용이 마무리돼 현장에 배치됐어야할 
시기지만 이들의 입사는커녕 아직 채용 공고 계획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장이 약속했던 일련의 채용약속은 본부는 물론 인력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인사부서 KBS , 
책임자까지 모두 공유한 사실이다. 하지만 후속조치는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일각에서 . 
채용의 약속을 무위로 돌리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는 거다. 이전  사장과의  약속을 ‘
새  사장이  지킬  필요가  있냐 는  것이다.’ .
 

노사 약속 단체협약 근기법 패싱 세력 누구인가‘ . . ’ ?

 
기존 노사 간 긴급 충원의 약속은 의 미래를 견인할 거창한 미래비전이나 철학처럼 사장이 KBS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일부 현장에 대한 
긴급수혈의 문제이자 노사관계에 있어 신뢰의 문제이다.
 
특히 채용의 문제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기반 한 정당한 충원의 요구였고 이를 MD 
회사의 실무부서나 해당본부 사장까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채용에서 찾았던 , 
일 아닌가. 본부의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이전 집행부와의 노사합의나 약속을 뒤집는 다면  KBS
회사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노사 간 약속을 넘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하는 자는 누구인가?
 

주 시간 위법성 곳곳 감지 인사부서 직무유기52 .. ?

 
신임 사장이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다. 긴급 충원이 필요한 현장의 상황과 당시 노사 간 약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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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등 일련의 과정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만약 신임 사장이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관련 부서장과 책임자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신임 사장이 
보고를 받고도 인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 문제다.
 
당장 월부터 주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면서 주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현장이 3 52 52
있음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축구경기에 명이 아닌 명이 나서고 있는 판인데 적어도 11 7
명은 맞춰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11 ? 필수인력조차 맞추지 못하는데 

이마저 외면한다면 인사부서의 존재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허니문 운운하며 더 인내를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 ’ .


